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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 성인애착과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
:정신화의 매개효과

The Relationship between Insecure Adult Attachment and Resilience
: The Mediation Effect of Mentalization

고 미 나*

 Ko Mi Na*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불안정 성인애착과 회복탄력성과의 관계에서 정신화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온라

인 리서치 회사에 설문을 의뢰하여 총 468명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SPSS 25.0을 활용하여 기술통

계와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정신화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애착불안, 애착회피, 정신화, 회복탄력성 간에 모두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애

착불안과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에서 정신화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애착회피와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에서 정신화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

구결과를 통해 불안정 성인애착과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를 재확인하였으며, 이들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정신화의

역할 또한 확인하였다.

주요어 : 불안정 성인애착, 애착회피, 애착불안, 정신화, 회복탄력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mentaliz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secure adult attachment and resilience. A total of 468 data were collected by requesting a survey to 
an online research company. The collected data were subjected to descriptive statistic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25.0. The Sobel test was conducte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mentalization.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attachment 
anxiety, attachment avoidance, mentalization, and resilience. Second, the mediating effect of mentalization was 
found to be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nxiety and resilience, and a complete mediating 
effect was found. Third, the mediating effect of mentaliz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voidance 
and resilience was found to be insignificant.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insecure 
adult attachment and resilience was reconfirmed, and the role of mentaliz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was also confi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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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대학생 시기는 후기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에 해당

하는 시기로서 인간의 발달단계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

하는 불안정한 시기이다. 또한 청소년기와는 달리 다양

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를 경험하게 되고, 부

모 및 교사의 관리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추구해야 하는 시기이다[1]. 그러나 대학생들은 아직 사

회적⋅정서적⋅심리적인 면들이 미성숙하여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좌절을 겪기도 하고,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여 적응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면서 다양

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된다[2, 3].

대학생의 스트레스는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야기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대학생활적응의 어려움으

로 연결될 수 있다[4]. 하지만 동일한 상황에 놓여져 있

더라도 심리적 안녕감을 회복하거나 오히려 심리적 성

장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와같이 동일한 상황에 대

한 반응이 다름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회복탄력성이

다.

회복탄력성은 개인이 겪게 되는 역경 속에서 긍정적

이고 유연한 적응을 위해 필요한 심리적 변인으로, 대

학생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에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개인 내적 자원이라고 볼 수 있다

[5, 6]. 최근 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 심리

적 안녕감, 낙관성, 대인관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이 밝혀지면서,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키는 요인

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7, 8]. 이러한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변인 중 가장 일관

되고 안정적인 상관을 보여주는 변인으로 애착이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안정애착을 형성한 어머니는

자녀에게 일관된 반응을 보이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함

으로써 자녀의 회복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9]. 반면, 불안정 애착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는 스트

레스 상황을 마주하거나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 부족하

며, 불안정 애착의 수준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낮아

지는 부적 상관이 확인되었다[10-13]. 회복탄력성을 매

개변인으로 설정한 연구에서도 성인애착이 회복탄력성

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고,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

인 통제성, 긍정성, 사회성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14]. 이렇듯 안정애착을 형성하게 되면, 스

트레스 상황에서 주저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회복탄

력성이 높아지게 되고, 반대로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게

되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적응적인 정서와 태도가 나

타나며 회복탄력성이 낮아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또 다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 중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불안정 애착 중 애착불안만이 심리적 디스트레스

와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15]. 이는 같

은 불안정 성인애착이라도 서로 다른 내적작동모델을

가지므로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

한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안정 성인애착을 애착

불안과 애착회피로 구분하여 각 유형이 회복탄력성으

로 가는 기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또한 대두되었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불안정 성인애착일수

록 회복탄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에 따라 회복탄력성과의 관계 양

상은 달라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의 선행연

구들은 애착과 회복탄력성 간의 이론적 개념과 경험적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유의미한 관계성에 주목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상담 및 심리치료 시 활용할 수 있는 실

제적인 개입 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이를 위해 불안정 성인애착과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추가적인 변인에 대한 탐색은 매우 중

요하다.

Fonagy는 생애 초기에 형성된 애착 그 자체보다는

지금까지 경험한 애착 대상과의 관계경험에 대한 정신

화가 개인의 성격 및 관계 양상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친

다고 주장한다[16]. 즉, 초기 관계에서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였더라도 정신화 능력이 향상되면 애착관련 사

고 및 정서가 활성화 될 때에도 부적응적 대처 양식과

부정적 정서를 중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정

신화는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정

서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정신화를

치료적 기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최근 심리치료에서는 애착과

정신질환과의 관계에서 핵심변인을 정신화로 설정한

정신화 기반치료(Mentalization-Based Therapy)가 개

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위의 선행연구 결과들은 회복탄력성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부분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교육 및 환경의

영향을 받아 향상될 수 있다는 주장과도 연결할 수 있

다[17]. 즉, 회복탄력성은 직접적인 교육을 통해서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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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가능하지만, 회복탄력성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

는 불안정 애착의 상태이더라도 매개변인을 활용하면

회복탄력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불안정 성인애착과 회복탄력성의 관

련성에 주목하고 특히 두 변인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개인 내적 특성을 검증하여 대학생의 회복탄력성 향상

에 기여할 수 있는 개입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불안정 성인애착과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Fonagy가 제안한 정신화의 관련성을 경험적

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

째, 불안정 성인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과 정신화, 회

복탄력성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애착불안과 회

복탄력성 간의 관계에서 정신화의 매개효과는 어떠한

가? 셋째, 애착회피와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에서 정신

화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리서치 회사에 설문을 의뢰하

여 2022년 8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전국에 소재한 4

년제 대학생에게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468명의 데이터가 수집되었고, 남성 228명(48.7%), 여성

240명( 51.3%), 학년별 분포는 1학년 111명(23.7%), 2학

년 115명(24.6%), 3학년 119명(25.4%), 4학년 123명

(26.4%)으로 구성되었다.

2. 측정도구

1) 성인애착

성인애착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ECR(Experience

in Close Relationship)를 활용하였다. ECR은 36개 항목

으로 이루어진 자기보고식 측정으로 Brennan 등이 개

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황경옥이 번안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18-19]. 하위요인은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이

며, 각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

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

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애착불안 .886,

애착회피 858, 전체는 .903이다.

2) 정신화

정신화를 측정하기 위해 박세미가 개발한 정신화 척

도를 사용하였다[20]. 본 척도의 하위요인은 자기 및 타

인성찰, 타인의 마음에 대한 확신, 정서 자각 실패, 경

직된 사고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

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이며, 총 25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화 능력이 높다는 것

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자기 및 타인성

찰 .806, 타인의 마음에 대한 확신 .846, 정서 자각실패

.844, 경직된 사고 .909, 전체는 .841이다.

3)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Reivich와 Shatt가 개

발하고 김주환이 번안한 한국형 회복탄력성 지수

(Korean Resilience Quotient-53: KRQ)를 신우열 등이

수정한 회복탄력성 척도(YKRQ-27)를 사용하였다[21].

본 척도는 통제성, 긍정성, 사회성의 3개 하위요인이며,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

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

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통제성 .741, 긍정성 812,

사회성 823, 전체는 .891이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25.0을 활용하여 분석

을 실시하였다. 첫째, 각 변인들의 기초통계치 파악을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Cronbach α 값을 통해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둘째, Pearson 상관분석을 통해

애착불안, 애착회피, 정신화,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셋째, 애착불안 및 애착회피와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에서 정신화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위

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신화의 매개효과를 검

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주요변인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애착불안, 애착회피와 정신화, 회복탄력성의 상관분

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1과 같다.

모든 변인들 간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나

타내었다. 애착회피는 애착불안과는 정적상관(r=.438,

p<.001)을 보였지만, 매개변인인 정신화와 종속변인인

회복탄력성과는 모두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애착회피는 정신화(r=-.325, p<.001),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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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성(r=-.349, p<.001)였고, 애착불안은 정신화

(r=-.582, p<.001), 회복탄력성(r=-.097, p<.05)였다. 반

면, 매개변인인 정신화와 종속변인인 회복탄력성 간에

는 정적상관(r=.192, p<.0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주요변인 간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between major
variables

1 2 3 4
1
2 .438***

3 -.325*** -.582***

4 -.349*** -.097* .192***

M 2.928 2.802 3.293 3.018

SD .582 .626 .409 .298

* p<.05. *** p<.001.
1.애착회피 2.애착불안 3.정신화 4.회복탄력성

2. 애착불안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정신화의 매

개효과

애착불안과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에서 정신화의 매

개효과는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다. 1단계에서 애착

불안이 정신화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고(β=-.582,

p<.001), 2단계에서도 애착불안이 회복탄력성을 유의미

하게 예측하였다(β=-.097, p<.05). 3단계에서 애착불안

과 정신화를 동시에 투입한 결과 이들 두 변수 중 정신

화만 회복탄력성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β=.205,

p<.001). 3단계에서는 애착불안이 회복탄력성을 유의미

하게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매개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obel test를 활용하여 간접효과를 검

증한 결과(Z=-3.556, p<.001)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 Sobel test에서는 절대값 1.96 이상이면 매개효과의

유의성이 검증된 것으로 인정한다.

표 2. 애착불안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정신화의 매개효과
Table 2. Mediating effects of mentaliz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nxiety and resilience

단
계

독립
변수

종속
변수

B SE β R2 F

1
애착
불안

정신화 -.380 .025 -.582*** .338
238.4
1***

2
애착
불안

회복
탄력성

-.046 .022 -.097* .009
4.453
*

3
애착
불안
정신화

회복
탄력성

.011 .027 .022
.037

9.03*
**.150 .041 .205***

Sobel’s test -3.556***

* p<.05. *** p<.001.

3. 애착회피와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정신화의 매

개효과

애착회피와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에서 정신화의 매

개효과는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다. 1단계에서 애착

회피가 정신화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고(β=-.325,

p<.001), 2단계에서도 애착회피가 회복탄력성을 유의미

하게 예측하였다(β=-.349, p<.001). 3단계에서 애착회피

와 정신화를 동시에 투입한 결과 이들 두 변수 중 애착

회피만 회복탄력성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β=-.320,

p<.001). 애착회피와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에서 정신화

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Z=-1.903, p>.05)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애착회피와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에서는 정신화

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애착회피와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정신화의 매개효과
Table 3. Mediating effect of mentaliz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voidance and resilience

단
계

독립
변수

종속
변수

B SE β R2 F

1
애착
회피

정신
화

-.228 .031
-.325**
* .106

55.010**
*

2
애착
회피

회복
탄력
성

-.179 .022
-.349**
* .121

64.436**
*

3

애착
회피
정신
화

회복
탄력
성

-.164 .023
-.320**
*

.128
34.280**

*

.065 .033 .089

Sobel’s test -1.903

*** p<.001.

Ⅳ.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 성인애착과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에서 정신화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

구의 주요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변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

를 나타내었다. 애착회피는 애착불안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지만, 매개 변인인 정신화와 종속 변인인 회복탄력

성과는 모두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반면, 매개 변인

인 정신화와 종속 변인인 회복탄력성 간에는 정적 상관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모두 정신화와 부적상관을 보였다는 기존의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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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22-24]. 불안정 애착 수

준이 높을수록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내적 표상이 부

정적이며 나아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신념

과 욕구를 추론하는 정신화 능력이 낮아진다는 것을 재

확인할 수 있었다[23].

둘째, 애착불안과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에서 정신화

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완전매개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불안은 심리적 위기를

경험하게 되면 내적 작동모델이 과잉활성화 되기 때문

에 고통을 크게 지각하여 정신화 능력이 저해된다[25].

이때 정신화 능력이 애착불안과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

를 매개한다는 것을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초기 부모와 자녀관계에서 형성된 안정애착

은 정신화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정신화

능력은 부적응적 정신병리의 보호요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26-27]. 따라서 애착불안의 경

우라도 정신화 능력이 향상되면 애착관련 사고와 정서

가 활성화되더라도 부정적 정서경험 혹은 부적응적 대

처양식을 중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28].

셋째, 애착회피와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에서 정신화

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

화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한 선행연구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결과와는 맥락을 함께 하지 않는다

[24]. 애착회피의 경우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때 억압

혹은 무시와 같은 비활성화 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

다[25].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자신의 욕구에 대한 탐

색이 부족하고 타인에게 관심 또한 기울이지 않기 때문

에 자신 및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신념과 욕구를 추

론하는 정신화의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애착의 형태를

바꾸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매개변인인 정신화 능력의

증진을 통해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시했

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불안정 성인애

착을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로 구분하여 정신화 및 회복

탄력성과의 관계를 검증하였다는 측면에서도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불안정

성인애착인 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상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 성인애착과 정신화, 회복탄력

성을 연구변인으로 선정하여 이들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불안정 성인애착인 애

착불안, 애착회피와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를 재확인 하

였으며, 이들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정신화의 역할

또한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대학생들이 발달적 과

업을 수행하는 도중 마주할 수 있는 갈등상황을 유연한

태도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개입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후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자료수집이 온라인을 통해 진

행되었다는 점에서 자료 신뢰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

다. 온라인 설문의 경우 참여자가 제공한 정보가 사실

이라고 가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이

러한 한계점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불안정

성인애착인 대학생들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추

가적인 변인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불안정 애착은

오랜시간 형성되었기 때문에 애착의 형태를 변화시키

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상담 및

심리치료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매개변인

들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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